약사여래상(나라 시대 국보)

이 좌상은 의약과 치유의 부처인 약사여래의 상으로 나라 시대(710~794년)에 조성되어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. 일본의 건칠 기법으로 만든 불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것입니다. 왼손에는 약단지를 들고 있는데, 여기에는 만병통치약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.

약사여래에게는 기적적인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이 낫기를 바라며 칼이나 투구, 거울 등의 공물을 바치곤 했습니다. 과거 이 상에도 그러한 공물이 다수 봉납되었는데, 이를 통해 신앙의 대상으로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공물들은 지금도 호류지 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.
